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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알려주는

누리궁금증 Q&A

선물로 받은 로열젤리 꿀인데 깜빡하고 있다가 발견 

�했네요. 개봉도 안 했고 냉장보관 하고 있었는데,  

먹어도 될까요?

Q

A 먹어도 됩니다.

순수한 꿀은 저장기간이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살균작용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꿀의 경우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개봉해 

불순물이 섞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참고로 꿀의 보관은 실온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꿀일수록 수분이 

증발되어 농도가 진해지며 이에 따라 색깔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외형상의 

이런 변화 때문에 오래된 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면 먹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돼지비계로 전을 부치면 더 고소하다던데, 혹시 비계만 

따로 살 수 있나요?

Q

A 돼지비계는 주로 지방인데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돼지 지육 

가공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데,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비계를 따로 구분해 팔기도 

하죠. 구입하실 때 돼지비계 달라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돼지비계는 공업용으로 약, 화장품, 비누, 경화유 등으로 활용되거나 식용돈지방, 

다이어트제품 원료 등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리 도압 시 에어 칠링 및 워터 칠링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Q

A 에어 칠링(air chilling)과 워터 칠링(water chilling)은 도압 과정에서 오리고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름처럼 에어 칠링은 찬 공기를 쐬어, 워터 칠링은 

차가운 물에 담가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워터 칠링은 물을 통하는 만큼 오리고기의 외관이 탱탱하고 밝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도체를 물에 담그는 만큼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물을 흡수하게 되지요. 반면 

에어 칠링은 바람을 쐬다보면 외부 표면이 건조되기 때문에 오래되고 어두워 보입니다. 

또한 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냉각시간이 길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분이 흡수되지 

않아 육질이 쫄깃하고 고기 고유의 맛을 지킬 수 있으며 저장성이 좋습니다. 


